
일본 방적의 아세안과의 EPA 전략 구상 

일본과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시아 

제국 연합의 경제 문화 등 지역 협력 기구)과의 포괄적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 제휴 협정)인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제휴

(AJCEP)’가 각 나라에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에 많은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일본 방적에게도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AJCEP가 발효되면, 일본 측은 아세안과의 무역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분야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와 동시에 아세안 측은 ‘브루나이(Brunei),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

(Singapore), 태국(Thai)의 선진 6개국(ASEAN 6)이, 역시 무역액의 90%를 차지

하는 분야에서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

다. 또한 베트남(Viet Nam)은 15년 이내,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

얀마(myanmar)는 18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이외에 일부 제외 품목(一部 

除外 品目)을 빼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경감된다. 이와 같은 테두리를 

활용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에 많은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일본의 방적은 여

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게 된다. 

구라보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수입에 관하여는 적지 생산(敵地 生産)으로 

납기·품질 관리가 충실하게 된다. 수출 면에서는 일본의 차별화 상품에 찬스

가 생긴다.”고 분석하고 있다. AJCEP를 활용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에서 방적

에서부터 봉제까지 일관하여 패키지 비즈니스(package business)가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구마텍스에서 방적, 제직한 것을 현지 파트너(partner)기업인 

ARGO그룹에서 염색·봉제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것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물류 면에서의 메리트도 크다.” 또한 구마텍스에

서 방적한 실을 태국의 타이·구라보에서 제직하고, TTDF에서 염색 가공을 하

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의 패턴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은 품질 확립 등의 기술면이다. AJCEP

의 메리트는 상사(商社)에게도 있다. 이들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메이커로서 

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재에 얼마나 구라보 본체로부터 재빨리 기술을 

서비스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관세가 없어지게 되어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으로의 수출에

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난연 소재(難燃 素材) ‘브레바노’ 등은 석유 

플랜트(石油 plant)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양감(涼感) 

소재나 미기모(微起毛) 소재, 스트레치(stretch) 소재 등은, 역내(域內)의 부유

층을 대상으로 수요가 기대될 수 있다. “일본의 품질이 높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질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구라보의 동남아시

아에 있는 자(子)회사는 수출할 상재(商材) 생산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일

본의 기능 원사 등을 활용하여 역내 판매용으로도 판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다이와보노이는 일본·ASEAN 포괄적 경제 제휴(AJCEP)가 발효되면 “인도

네시아를 중심으로 여러 관련 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다이와보노이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프리마 텍스

코 인도네시아, 도카이 텍스프린트 인도네시아, 라야니 가먼트 인도네시아 

등의 관계 회사가 있으며, 방적에서 봉제까지 일관된 생산 체제를 만들어 놓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관세가 없어지면 프리마 

텍스코로부터 일본으로 원사를 수출하여도 메리트가 크다. 여기에 베트남 등 

역내의 다른 지역을 끌어들이는 전략도 짤 수 있다. 

AJCEP의 영향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중국 플러스 원을 더 빠르게 추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코스트 업(cost up)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에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시키보는 현재 베트남에서 제직·편성·봉제 거점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에 원사는 타이·시키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子)회사 멜텍스로부터 가

져올 가능성이 크며, 역시 AJCEP의 메리트가 생긴다. 또한 타이·시키보의 실

(yarn)은 멜텍스에서 제직·염색 가공을 하는 등의 오퍼레이션(operation)도 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제 2, 제 3의 생산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AJCEP와 나란히 발효가 추진되고 있는 두 나라간 EPA와의 

연동(連動)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과 EPA가 발효하고 있으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는 서명

이 끝났고 베트남과도 교섭 중이었다. 인도네시아와는 드디어 7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이들 두 나라 사이의 EPA를 AJCEP와 짜 맞춤으로써 관세 철폐 

품목이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배경으로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일본계 기업에서는 

“중국 생지를 취급하고 있는 상사로부터의 견적 의뢰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 

생지를 수입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생지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의 성약(成約)

에 기대된다.”고 프리마 텍스코는 말하고 있다. 



물론 AJCEP나 두 나라 사이의 EPA를 활용한 전략이, 지금 바로 구체화된

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게 봐도 “임팩트(impact :衝擊)는 크며, 마

이너스(minus)로는 안 된다.”는 말이 공통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의 생산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중국 플러스 원으로서 아세안 지

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는 있어도 낮아질 수는 없다. 그것은 동시에 이제까

지의 역사 속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생산 거점으로서 하나의 체제

로 운영해 온 일본 방적의 전략에 큰 순풍(順風)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